
Sermon Notes: 

 

서론: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윤리 

 

본론:  

1.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? 

     가. 자신을 생각하라 

         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->철학자가 없음 

          ‘너 자신을 알라’ 

     나. 지체를 생각하라 

          교회: 예수 그리스도의 몸, 성도: 지체-> 많고 다양함 

          만인제사장론을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: 홀로 예배 

          하나 됨의 필요: 예수님의 기도, 조화  

     다. 은사를 생각하라 

          카리스마(헬): 선물->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

          주시는 기준: 은혜대로, 각자의 특성에 맞게 (다름/다양) 

               롬 12 장, 고전 12 장, 엡 4 장, 벧전 4 장 

          알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함 

          아는 방법: 은사 테스트, 기본적인 방법 

 

결론: 험난한 세상에서 본질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 

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삶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 

복된 삶을 사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로마서 12 장 3 절 

‘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 

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 

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봄이 있는가?  

2. 교회를, 지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가? 

3.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가? 


